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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쨍쨍하고 무더운 여름, 공원을 산책하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곤충들은 어떤 옷을 입고 여름을 보내고 있을까요? 곤충들은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보호색 옷을 입고 있는 곤충

          경고색 옷을 입고 있는 곤충

자벌레

나무와 같은 색 옷을 입고 나무에

붙어있어요, 나무인줄 알고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칠성무당벌레

무당벌레는 냄새가 나고 쓴맛이 

나는 액체를 다리 마디 사이에서 

내뿜어요. 화려한 색깔의 옷으로

천적에게 경고를 해요.

참매미

여름대표곤충 매미는 나무껍질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주의깊게 

관찰해야 만날 수 있어요.

십자무늬긴노린재

노린재는 위험을 느끼면 지독한 

냄새를 풍겨 방귀대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섬서구메뚜기

초록색 옷을 입고 풀 위에 앉아

있으니 풀인지 메뚜기인지 구별

하기 어려워요.

무당거미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고 다른 

천적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거미의 위턱에는 독이 나오는

독이빨(엄니)이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주위환경과 색이 닮아서 다른 동물에게 발견되지 않아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화려한 색과 무늬의 옷을 입고서 자신이 위험한 곤충이라는 것을 다른 동물에게 경고함으로써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만든이 :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정희

도   움 : 공원여가과 김윤희

보호색과 경고색을 찾아라

   보호색 옷을 입고 있으면 초록색, 경고색 옷을 입고 있으면 빨간색에 연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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